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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 전  군산 일대의 옛 한 육M 군

산공장과 만 산 단 에 전기· 율

 생산기 를 기  고 난 북화

일 전  군산  일 리 상생 협 을 

열었다. 광주  및 미  일 리에 이

 세 번째 상생  일 리다.

계에 는 군산  일 리 사 을 

성사 킨 숨은 주 으  이상  중 벤

기 진흥공단 이사장(사진)을 꼽고 

있다. 이 이사장은 난해 육M 군산공

장 폐쇄 후 침체된  경제를 살리기 

위해 노·사·민·정 이해관계 의 협 을 

위한 교 할을 톡톡히 해왔다.

난해 확월 육M 군산공장 폐쇄  

·간  일 리 부만북택택택  개  사

는 등 군산의 고용상황은 될 기

미  었다. 이 이사장은 난해 상반

기 터 군산 에 중 기  전기  

클 스터 성을 제안 다. 난 부년

반 동안 전기· 율  클 스터 성을 

위해 중 기  참 를 고 대정

 협의와 관계기관 협 을 위한 의견 

율 등 공론  과정을 진두 휘 다.

중진공은 전기· 율  관련 중 기

이 다수 주할 수 있  전 으

 세미나를 열었다. 난

해 9월 에  육M 군

산공장 활용 투 희  

중 기  간담 를 연 

데 이   부월엔 군산 현

장에  육M협  

품기  대상 간

담 를 열기  다.

3월에는 전기 산  성을 위해 

한 전기 산 협 를 키는 

데 기 다. 이 이사장의 노 으  에

디슨모터스, 대창모터스와 같이 전기

 분  선두 체들이 참 게 됐다

는 후문이다.  한 참 체 관계 는 

이 이사장이 청와대를 비롯해 기 재

정 , 산 통상 원 , 중 벤 기

, 만 개 청, 전 , 군산  

등 대정  협의와 균 전위원

, 일 리위원 , 경제사 노동위원

 등 관기관의 협 을 끌 내기 위

해 동분 주 다 고 말 다.

 중진공은 에디슨모터스 등 부택개사를 

대상으  전기  협동  을 

원할 것으  알 졌다.   

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앤 이 워너비 텀블 (사진)를 북7일 

출 다. 워너비(wanna-b척) 는 이름

 누 나 고 싶을 만큼 뛰 난 기능

을 닌 제품이 는 설명이다. 원  외관

은 분한 상으  세련미를 더 다. 뚜

껑은  는 스크루 과 누르는 

타 의 원터치  두   꿔 쓸 

수 있다.

의료용으  쓰일 만큼 안전한 스테인

리 스  스

틸 3부6 

재 를  용

기  내

에  사 용

해  염 분

에 고 

 위험  낮다. 내  표면을 매끄럽게 

리해 음료 잔 물이 붙  않는다. 

냄 와 이 잘 스며들  않고 세  편

다. 제품 둘레  부3  한손에 감기는 

크기다. 무게는 북북g으  볍다.  격은 

북만원대. 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10월 ‘자중인’ 정한성·장관섭 대표

보로노이, 폐암 신약 후보물질 첫 공개

락앤락 워너비 텀블러

중 기 중  는 부택월의 랑스 운 

중 기 인으  정한성 신진 스너공  

대표와 장관섭 광각착M독 대표를 선정

다고 북7일 다.

신진 스너는 내 음으  스테인

리스  볼 를 개 고 착S 인증을 

은 기 으 , 고  볼 를 비롯

한 다수의 제품에 착S인증 크를 

다. 화  산 혁명에 대비해 화 원 

프 을 해 경 ·공정 효율성을 

높이고 수출에 집중한 결과 매출이 꾸준

히 증 고 있다. 

난해 확택택만  수출탑 과 께 대

통령표창  다. 미  허청에 상표

권(S차유) 등 과 전 플랜  문의 해외

규격 인증을 취 해 고 치 제품 양

산체제를 췄다. 인코넬, 타늄 등을 

재  는 수제품을 개 ·생산해 해

외 장 개 에   나 고 있다.

광각착M독는  을 생산 는 

데 쓰이는 기술인 아노다이징 분  선두

기 이다. 공과 세 , 아노다이징, 제

품 립 등 모든 공정이 한 번에 리되는 

원스톱 스템을 고 있다. 사  분

는 반 체, 디스플레이 설비 및 관련 

제품 공, 표면 리,  정밀산  품 제

 등 다양 다. 

광각착M독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

7택형를 는 글 벌 기 으  북택부7

년 북택택택만  수출탑 을 다. 내

외 납품 는 제품 수  부택택  개에 한

다. 광각착M독는 북택부7년 일 기 좋은 

뿌리기 에 선정되기  다. 출산장

 제 와 · 사 장 제  등 다양

한 제 를 련해 우수한 젊은 인재

를 고 있다.

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 신 개 사 노이는 북9일 미  

스턴에  열리는 분  타깃 암 치료 

에  비 세포성 폐암 치료제 연  

성과를 음으  공개한다고 북7일 

다. 암 치료 는 미 암 (AA독R), 

미 립암연 (N독I), 럽암

(돋ORT독)  공동 주최 는 사다.

이번에 표 는 노이의 신 후

물질 VRN 택7부96부은 돋육유R(상 세포 

성장 호르몬을 감 는 수용체) 전  

연변이에 의한 폐암을 치료 는 물

이다. 노이는 에  VRN 택7부96부

이 돋육유R 전  연변이만 선 으

 치료 는 효과  있다는 실험 결과를 

공개할 예정이다. VRN 택7부96부 경쟁 물질

는 일본 다케다  개  중인 TA착-788

과 미  스펙 이 개  중인 포 오

닙이 있다. 

노이 측은 VRN 택7부96부이 경쟁물

질에 비해 효  뛰 나며 성은 더 

은 것으  인됐다 고 다. 경쟁사  

개 한 물질은 폐에  뇌  전이된 암을 

치료  못 는 반면 VRN 택7부96부은 효

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.   

노이는 글 벌 제 사를 대상으

 VRN 택7부96부의 기술 수출을 진한다

는 계 이다.  

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신진 스너, 고강  볼트 개발

영광YKMC, 아노다이징 선두

29일 美 보스턴 암 치료 회  

약효 우수 고 성 낮아

 화택대 들  원  노안을 경험 는 사람이 

 않다. 까이 있는 글  잘 이  

않아 손에 든 책 또는 휴대폰을 멀리 

져 는 동이 대표 이다. 삼성전  사

내벤 에  출 한 스타 (신생 벤

기 ) 셀  개 한 노안 교정 필름

은 휴대폰 면에 해 글 를 선명

게 해주는 제품이다. 필름과 휴대폰 앱

(응용프 )을 께 활용해 사용  

상황에 춰 면을 교정한다. 기, 

다초  안경을 쓰고 싶  않은 초기 노안 

사용  주요 타깃이다.

○모바일용 노안 교정 솔루션 개
셀 의 면 교정 필름은 탄 이 

해진 수정체를 대신해 휴대폰 글 의 초

을 뒤  밀  모아주는 할을 한다. 

사용법은 간단 다. 미세 게 설계된 플

스  이크 필름을 휴대폰 면에 

한다. 이  휴대폰 전용 앱을 내

는다. 앱을 통해 휴대폰 사용 는 신의 

눈 상 를 진단 고, 앱은 최 의 면 

정 이미  프 세싱을 제공한다. 교정 

필름과 앱 기능이 결 해 노안을 정해

주는 것이다.

사 측은 해당 필름의 두께  택.8  

이  사용  손으  면을 

는 터치감 및 투과율이 기존 리 

호필름을 대체할 만 다고 설명 다. 

현재 필름 효능을 검증 는 사용성 평

를 고 있다.

명  대표는 화택~확택대 중장년층은 

물론 최근에는 스 폰과 디 털 면

에 눈이 많이 노출된 3택대 후반에  노안 

증상을 호 는 사례  늘고 있다 며 

갤 와 아이폰의 주  모델을 대상으

 제품을 선 일 계 이 고 말 다. 

전용 앱에선 스스  노안 테스 를 해

고, 눈 운동법을 배우고 인근 병원 및 안

경원 정 를 얻  할 예정이다.

○대기업 나와 창업 도전
 대표는 삼성전  사내벤  (독-Lab) 

출신이다. 북택택택년 사한 뒤 디스플레이 개

 , 삼성전 DM독연  등을 거쳤

다. 북택부6년 6월  과제  노안 교정용 

면 필름이 선정되면   대표와 동료들

이 북택부7년 말 스핀오프(해당 연 결과  창

) 다.   대표는 주변에  창 에 반대

만 머릿 의 기술을 롭게 제품으

 실현해 고 싶었다 고 말 다.

만 벤 기  창  변신 는 

게 쉽  않 다. 난해 초 삼성벤 캐

털의 투 를 다.  대표는 노안 필

름은 설계,  등 개 비  단계별  

수천만원  든다 며 인건비와 종 과

 실험 장비 매비 등 경 상 신경 쓸 문

제  많기 때문에 기술개 과 사 은 다

르다는 걸 깨 다 고 말 다.

 대표는 노안 교정 필름을 개 면

  캐 카우  휴대폰 프 이버  케이

스를 생산 고 있다. 버스, 철에  타

인이 면을 훔쳐볼 수  한 호 필

름을 케이스와 결 다. 내 인터넷 쇼

핑몰에  판매 중이며 세계한인무 협

(O착TA), 일본 사 모투모 등과 판매 

계 을 논의 중이다.

는 노안 필름의 통  을 위해 

내 주요 안경원과 단말기 및 통신 사

와 논의 고 있다. 장기 으 는 노안 

필름을 P독 면 등으  대 고 게  

전용· 린이 전용· 용·난 용·

근 용 등 다양한 기능성 필름 개 에 

나설 계 이다. 

 문혜정  기자  selenmoon@hankyung.com 

“휴대폰 화면에 붙이면 글자가 선명하게 보여요” 
픽셀로   ‘노안 교정 필름’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(thebest@hankyung.com)로 신청
습니다.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kyung.com)를 참조하세요.

강석명 픽셀로 대표가  돋보기 안경 처럼 화면을 보정해 주는  노안 교정 필름을 설명하고 있다. 

‘상생형 군산 일자리’ 숨은 주역 이상직 이사장 금호전기, 물재배용 LED로

성장 는 미국 장 공략

L돋D( 광다이오 ) 명 전문기  호

전기  물재배용 L돋D 제품을 앞세워 

미 장 공략에 나선다.

호전기는 미  캘리포니아 및 플

리다  체와  정용 및 상 용 

물재배 L돋D 제품 판매에 대한 제휴를 

맺고 L돋D 명 판매를 대한다고 북7일 

표 다. 내년 터 연간 9택택만 (  

부택확 원) 규모의 상품을 미  장에 공

할 계 이다. 

미 의 물재배용 명 장은 빠르

게 성장 고 있다. 호전기에 따르면 

난해 38 (  화 화택택택 원) 규모

던 미  물재배용 명 장은 북택북3년

엔 6택  장으  성장할 전 이다. 

호전기 관계 는 미 에  리 나

의 정용·상 용 재배  허용되면  

물 재배용 명 장이 광 고 있다 고 

설명 다.  나수지  기자  suji@hankyung.com 

중소기업·바이오

뉴스카페

GM공장 폐쇄 후 동분 주

삼성 사내벤처 출신 강 명 대표

초기 노안 사용자용 제품 개발

수정체 대신해 글씨 초점 모아줘

PC 면·게임용 등으로 대

정한성 대표 장관섭 대표

픽셀로
설립 2017년 12월
위치 경기 의왕시 인덕원
제품 휴대폰 노안 교정 필름
특징 앱과 연동해 화면 교정

<자랑스러운 중소기업인>

<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>


